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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7일간의 축제 마치고 폐막
7일간 총 193회차 상영·91회 프로그램 이벤트 진행
국제경쟁 대상 <림보 안에서>, 프런티어 대상 <그랜드 테프트 오토의 햄릿>
한국경쟁 장편 대상 <1980 사북>, 단편 대상 <포도밭 사이>
DMZ Docs 인더스트리 프로덕션 피치 대상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러프컷 피치 최우수상 <독신자 클럽>, <시와 소년>

[(좌측부터)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국제경쟁 대상 수상작 <림보 안에서>, 프런티어 대상 수상작 <그랜드 테프트 오토의 햄릿> 스틸컷]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이하 DMZ Docs)가 10월 2일(수) 시상식에서 경쟁 부문 수상작을 발표하며 7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했다. 

국제경쟁 부문에는 대상과 심사위원 특별상, 심사위원 특별언급까지 총 3개 부문에 시상을 진행했다. 이어 프런티어 대상과 한국경쟁 장편 대상 및 단편 대상, 심사위원 특별언급을 각각 발표했다. 특별상은 한국 장편 상영작을 대상으로 예술상·연대상·신인감독상(후원회상) 부문으로 구분해 시상했다. 올해 신설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은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이 위촉한 국내외 3인 심사위원단에 의해 수상작이 결정됐다. 경쟁 부문 수상작의 총 상금은 1억 원이다. 
 
올해 국제경쟁 부문의 대상은 알리나 막시멘코 감독의 <림보 안에서>로 선정돼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됐다. <림보 안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한 가족이 겪은 고립, 공포, 연대를 그린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은 단순한 묘사를 넘어, 우리의 내면을 울리는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며 “죽음의 공포에서 오는 내면의 긴장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평했다.

다양한 촬영 기술과 편집으로 몰입감을 가중시킴으로써 지구에서의 삶에 대한 시각을 재창조 했다는 평을 받은 <추락하는 하늘>(에릭 로샤, 가브리엘라 카르네이로 다 쿤하 감독)은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아니카 메이어 감독의 <즐거운 나의 집> 작품을 특별 언급했다.

프런티어 부문 대상에는 피니 그릴스, 샘 크레인 감독의 <그랜드 테프트 오토의 햄릿>이 선정돼 1천5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그랜드 테프트 오토의 햄릿>은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봉쇄된 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 안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배우들의 오딧세이를 따라가는 작품이다. 프런티어 심사위원단은 “이 영화가 좌절, 불확실성, 그리고 언제든 실패할 가능성과 과감히 맞서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라며 “특히 배우들이 물리적으로 명확한 한계가 주어진 상황에서도 강렬한 감정을 전달한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image: C:\Users\user24\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Word\1980 사북.jpg][(좌측부터)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대상 수상작 <1980 사북>, 단편 대상 수상작 <포도밭 사이> 스틸컷]

한국경쟁 부문은 장편과 단편으로 나누어 각각 대상을 수여했다. 장편 대상은 박봉남 감독의 <1980 사북>으로 상금 1천5백만 원이 수여됐다. <1980 사북>은 1980년대 강원도 정선 탄광촌에서 발생한 ‘사북사건’의 여파를 통해 국가 폭력과 권위주위에 맞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록한 다큐멘터리다. 심사위원단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하지만 자주 잊히는 사건에 대해 깊은 연구와 열정으로 환기시킨 이 작품을  장편 대상 수상작으로 시상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1980 사북>은 올해 신설된 국제영화비평가 연맹상에서도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두 개 부문에서 동시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한국경쟁 단편 대상은 심하은 감독의 <포도밭 사이>로 선정돼 상금 1천만 원이 주어졌다. <포도밭 사이>는 농촌 소멸과 노인 돌봄 문제를 직면하는 작품으로, 심사위원단은 “이 영화는 인내심 있는 시각적 스토리텔링과 프레이밍에 대한 기발한 접근방식으로 가족의 역동성, 세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돌봄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미묘한 초상화로 표현했다”라고 평했다. 한국경쟁에서는 박희주 감독의 <Bitter Cells>가 특별언급됐다. 

특별상에는 총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먼저 예술적 성취와 공헌이 돋보이는 작품에게 수여하는 예술상은 오재형 감독의 <소영의 노력>이 수상했다.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날카로운 비판이 돋보이는 연대상에는 임중완 감독의 <꽃풀소>가, 신인 감독의 우수 작품에 수여하는 신인감독상은 <Between Goodbyes>(문조타 감독)가 수상했다.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덕션 피치 대상 수상작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한국과 아시아의 우수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 육성하는 DMZ Docs 인더스트리도 시상식을 진행했다. 프로덕션 피치 부문 대상에는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 선정돼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고개 숙인 신부>, <풍경>, <블랙 리버> 총 세 편이 차지해 각 작품에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됐다. 우수상은 <시간의 꽃>, <그리다>, <집으로 가는 길>, <천년나무>, <하나하나의 존재에게는 자기 자신이 전부>, <1948>, <사라진 병사들>, <테젠드라의 양치기>, <달이 떠오르면>, <파도로 들어간 사람들>, <곡예사는 우산을 찾는다> 총 9편으로 상금 각 1천만 원씩이 수여됐다.
  
러프컷 피치의 경우 최우상은 <독신자 클럽>과 <시와 소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아 각각 1천5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우수상은 총 4편으로 <공순이>, <레드다이어리>, <방방과 플라나리아>, <홍등가의 유튜브 스타들> 선정돼 각 작품에 상금 1천만 원이 주어졌다.  

후원기관 시상에는 AIDC(호주국제다큐멘터리컨퍼런스)상에 <곡예사는 우산을 찾는다>가 선정됐으며, 한국영상대학교상에 <방방과 플라나리아>와 <집으로 가는 길>, ICHCAP(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상에 <후지산의 딸>이 각각 선정됐다.
 
경기도 일대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7일간 총 193회차의 상영과 91회의 프로그램 이벤트를 진행했다. 온라인 상영관 VoDA(보다)는 10월 2일(수) 자정까지 운영되며, 결제 후 48시간 동안 관람이 가능하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www.dmzdocs.com
DMZ Docs 인더스트리  www.industry.dmzdo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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